다이쓰지 절(大通寺)

[bookmark: _Hlk172798510][bookmark: _Hlk171701413]　다이쓰지 절은 1602년에 교토의 히가시혼간지 절의 별원으로 창건된, 45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 사원입니다. 주된 건물은 17세기 중반에 세워졌습니다. 본당이나 성주가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오히로마(회합 등을 위한 아주 넓은 방)는 교토에 있던 후시미 성을, 쪽문(약의문)은 나가하마 성의 오테몬(정문)을 이축한 것입니다. 별관 이축은 1652년부터 1654년에 걸쳐 히코네 성의 성주이자 도쿠가와 히데타다 장군(1579~1632)의 측근이었던 이이 나오타카(1590~1659)가 후원했습니다. 이이 가문은 그 후 수 세기 동안 다이쓰지 절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이쓰지 절 건조물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시의 중요문화재이며, 정원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 지정문화재로는 남북조 시대(1336~1392)의 이름을 새긴 범종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예술과 건축의 보고이며, 인상적인 2층 구조의 문과 차분한 정원은 오테몬 거리에 있는 번잡한 가게들과 분리되어 조용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원의 가장 큰 볼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별관에 수장된 미술품 컬렉션입니다.

　별관을 걷다 보면 마치 개인 미술관을 견학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객실의 맹장지문에는 후에 막부의 전속 화가가 된 유명한 가노파의 가노 산라쿠(1559~1635)와 가노 산세쓰(1589~1651) 등, 17세기부터 18세기에 활약한 이름난 화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작은 방에는 멋진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진 병풍이 있으며, 또 다른 방에는 마지막 이이 번주, 이이 나오스케(1815~1860)의 딸인 사치요가 사용한 가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